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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M: 모바일 수요 둔화를 빌미로 서버 고객들의 판가인상 저항 발생 중. 하지만 선두업체

의 생산증가 제한 및 재고소진 추이, 그리고 후발주자의 판가 인상 의지 감안 시 판가 조정은 

‘4Q20-1Q21의 단기 소폭’ 발생 후 2Q21초부터 본격 반등 재개 예상하며, 관련 업체 주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선반영 전망 

 NAND 및 비메모리: 예상보다는 양호한 업황 전개 속 2nd tier 업체들의 견조한 물량증가가 

두드러질 전망. SK하이닉스는 2019년 대규모 적자에서 1) 기대 이상의 출하량 증가율과 영

업레버리지 효과, 2) 128단 양산 시작에 따른 원가 개선 등이 양호한 실적 개선을 견인할 전

망. 비메모리 관련해 EUV Capa 투자는 내년까지 가속화되며 양산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관

련 소재업체들의 중장기 성장에 주목 

 디스플레이: TV 수요의 구조적 회복은 어렵지만 지연된 스포츠이벤트 효과가 서서히 발현 가

능. 아울러 국내 LCD 업체들의 1) 생산 중단, 2) 해외Fab 매각이 가시화되며 중국 업체들간

의 Consolidation도 임박한 만큼 7-8월 내외의 LCD 판가 반등 가능. 모바일 OLED 설비투

자는 A5 건립 대신 L7-2 전환투자를 통한 수요감축 보충 수준에 그칠 전망 

 

IT 전방시장 – 성장의 눈앞에서 맞이한 역풍 

IT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TV, 노트북과 데스크탑 시장의 수익성은 최근 수년째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여왔다. 이중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폰 시장

은 장기간의 성장세를 뒤로하고 2018~19년 역성장을 경험했다. 올해의 경우 5G 

도입에 따른 교체주기의 단축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의 재성장이 기대되었으나 코로

나19로 인한 수요 부진이 상반기의 대폭 역성장을 초래했다. 

다만 큰 그림에서 스마트폰이 PC 및 태블릿시장을 흡수하는 흐름에는 변화가 없

을 전망이다. 향후 2021년부터 ‘스마트폰의 PC화’가 본격화되며, 스마트폰의 노트

북 시장과 점진적 통합 후 부가가치 향상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세트 사

업자의 수익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밸류체인 등장으로 연결된다. 장기적으로는 IT 

업체들의 자동차 시장 침투 (Connected Car, 자율주행)로 변모되며 2,000조원에 

육박하는 자동차 시장과 1,300조원의 IT전방시장이 통합 및 확장이 가능할 전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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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IT 전방 소비가전 시장의 진화 방향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그림3  월별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자료: ID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CAIC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연도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 하향조정 궤적  그림5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 하향조정 궤적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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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폴더블을 통한 스마트폰의 재성장기 진입 

향후 ‘폴더블’폰의 전개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전망이다. 이는 1) ‘접히는’ 

스마트폰과 2) ‘펼쳐지는’ 스마트폰으로, 전자는 휴대성을 극대화시키는 7인치 이

하 화면을 탑재한 클램쉘 타입의 스마트폰으로, 후자는 9인치 이상의 정보생성도

구 (예, PC)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기로 변모된다. 

1) ‘접히는’ 스마트폰의 경우 여전히 정보취득기기로 제한되며 소비자로 하여금 지

금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유인은 부족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현 하이엔드 스마트

폰들의 한계 소비 금액인 2,000달러 이상으로의 시장 형성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

만, 2) ‘펼쳐지는’ 스마트폰은 PC의 기능을 부가적으로 탑재하며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동시에 사용하는 소비자들

에게 이런 기능적 통합은 유용할뿐더러 되려 통합 소비금액 2,500달러를 축소시

킬 수 있기에, 향후 9인치 이상의 폴더블 기기는 소비시장 내 빠르게 침투하며 25

년까지 거대 시장을 창출할 전망이다. 

 

그림6  폴더블 화면 확대의 장기 로드맵 – PC 수요를 흡수하며 모바일 기기를 정보 생성기기로 업그레이드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2020 폴더블 기기: 완성도 및 사용성 극대화에 초점  그림8  2021 폴더블 기기: 사용가치의 혁신적 증대 가능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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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전 외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 요인들 

소비자들의 주요 기기 확산에 따라 데이터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는 자연스러운 결

과로 예견된다. 특히 연결성 (Connectivity) 사회로 진입하며, 주요 사용처의 발

달은 향후 고도화될 전망이다. 

현재 음악감상 및 인터넷에서 매월 발생하는 1-15GB의 데이터 트래픽은 향후 

1) 정보생성기기의 보급 확대 및 2) 클라우드 서비스와 자율주행에 기반해 급격

히 증가될 전망이다. 향후 장기적으로 5G의 보편화 이후 등장할 자율주행차량의 

경우 소비자 양산 데이터 트래픽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전망이다. 물론 최

근 이를 예상한 메모리 공급업체들의 선제적 Capa 투자가 메모리 다운사이클을 

촉발했으나, 제한적 투자가 수년간 지속된 이후 양적 증가에 기반한 메모리 시장 

확대 역시 예상 가능하다. 

아울러 향후 점차 다가오는 자율주행 역시 IT전방시장의 큰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레벨5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초저지연 연결 속 카메라, RADAR, 

LiDAR 등 다양한 센서를 통한 데이터 소비를 촉진하며 연결성 사회의 주역으로 

급부상하리라 예상된다. 

 

그림9  모바일 디바이스 → 커넥티비티 데이터 사용량 폭증  그림10  점차 다가오는 연결성 사회 – 자율주행의 파괴력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메모리 반도체 – 전방 시장 둔화의 후행적 반응 

시클리컬 산업인 DRAM과 NAND의 반복적 업황 개선 후회를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나 PC DRAM 고정가를 기준으로 대략 2배 상승, 50% 하락을 반복해왔다. 

18년 말부터 1년여간 지속된 혹독한 업황 둔화를 끝으로 DRAM 판가는 19년 말

부터 빠르게 개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바일 수

요 둔화를 빌미로 현재 서버 고객들의 가격인상 저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32GB 서버 DRAM 모듈가는 현재 140-145달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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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DRAM 판가는 향후 4Q20-1Q21에 걸쳐 ‘단기 소폭’ 조정 뒤 반등이 가능할 전망 

 

자료: DRAMeXchang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하지만 당사는 모바일과 관련한 수요 둔화 우려는 과도하다 판단하며, 오히려 하

반기 계절적 수요 개선이 서버업체들의 가격협상력을 약화시키리라 예상한다. 삼

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2Q20까지 빠른 둔화를 보이지만, 동사는 미약한 수

요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1)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및 2) 마케팅 비용 집행 전략

으로 선회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하반기 계절성과 글로벌 락다운 해제 등에 기반

해 가파른 출하 증가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모바일 메모리를 상당부분 소

진시키며 서버업체들의 가격 정책에도 변화가 발생할 전망이다. 

 

그림12  삼성전자 모바일 출하 둔화는 DRAM 판가 변화에 3-6개월 가량 지연 반영 중, 하지만 모바일이 하반기 개선된다면?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수요 외에도 공급 측면에서 선두업체의 재고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은 업황 개선

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선두업체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

문 재고는 2Q19를 고점으로 지속 하락하는 중이며, 이는 2Q20에 더욱 감소할 가

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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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공품비율은 평균 수준을 하회하며, 결국 2~3개월 후 완제품 생산량 역시 

상당부분 제한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선두업체가 재고 부담에 시달릴 경우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판가 인하를 시도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부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판가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록 SK하이닉스의 재고와 재공품 비율은 증가하며 하반기에도 2위업체의 공급 

증가가 예상되나, 동사의 막대한 순부채 규모를 감안 시 판가 인하를 감내할 가능

성은 낮다.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2위업체들은 업황 회복에 걸림돌이 되기 보다

는 협상력 반전의 기회까지 무리한 영업을 배제하고 재고를 이연시키는 선택이 합

리적이다. 결국 공급처들은 내년 경기정상화까지 투자를 제한하고 물량 증가를 억

제하는, 역사와 경험에 기반한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리라 예상된다. 

 

그림1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고 – 상반된 전략  그림14  삼성전자의 재공품 비율 하락은 업황에 긍정적 

 

 

 

자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DRAM 영업이익률은 1Q21부터 재상승 전망. 관련업체 주가는 2H20부터 선반영 시작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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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D 업황 안정화 –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 

DRAM 대비 2018년 다운사이클은 먼저 경험한 NAND는 L자형 진정세를 3Q19

부터 보였다. 하지만 NAND 산업에 관해 낙관적 전망만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이는 3자 업체로 재편된 DRAM 산업과 달리 NAND에는 6개의 주요 업체가 

존재하고 2020년말에는 중국 업체들의 시장 진입마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

만, 2H20 내외 Kioxia의 상장이슈와 WDC, Intel,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의지

를 감안 시 급격한 업황 훼손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림16  가파른 하락을 경험한 NAND 판가는 안정화 전망  그림17  DRAM과 다른 NAND 시장의 다자 경쟁 구도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DRAMeXchang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특히 모바일과 SSD로 양분된 수요처에 신규 응용처가 추가되는 변화는 매우 고무

적이다. 올해 새로 등장하는 소니의 PS5 및 MS Xbox 시리즈X 등 게임콘솔은 

3Q20부터 NAND 수요를 견인할 전망이다. 이는 신규 제품부터 주 저장장치가 

HDD에서 SSD로 변화되기 때문이며, 해당 제품들은 800~1,000GB의 고용량 

SSD를 탑재하며 신규 수요처로 급부상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들은 선두업체로부

터 대규모 공급이 예정된 만큼, 2nd tier 업체들은 타 응용처 SSD 공급을 통해 강

력한 출하 증가를 시현할 수 있다. 현재 노트PC 출하 강세로 인한 CSSD 호조와 

WDC등 HDD 가격인상 정책에 따라 서버업체들로부터 ESSD 주문 증가를 감안 

시 3Q20부터 Kioxia와 SK하이닉스 등 2위권 업체들의 출하 증가는 시장 성장을 

크게 상회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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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소니 PS5와 MS Xbox 시리즈 X (예상)  
– 4Q20에 등장하는 SSD 신규 수요처  

그림19  게임 콘솔 출하량과 NAND 수요량의 폭발적 성장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3D NAND 비용 분석 – 96단에서의 원가절감 본격 수혜는 삼성전자,  
128단에서는 SK하이닉스로 예상 

 
(12인치) 

3D 64단 NAND 
(256Gb TLC) 

3D 96단 NAND 
(512Gb TLC) 

3D 128단 NAND 
(1024Gb TLC) 

웨이퍼 공정 웨이퍼 비용 (달러) 1,400 1,500 1,800 

 그로스 Die (Die/웨이퍼) 900 690 520 

 수율 (%) 82% 80% 75% 

Die 후공정 비용 (달러/개) 0.4 0.5 0.6 

 공정 비용 (달러/개) 2.3 3.2 5.2 

비용 분석 총 비용 (달러/개) 2.7 3.7 5.8 

 총 비용 (달러/Gb) 0.011 0.007 0.006 

 총 비용 (달러/GB) 0.084 0.058 0.045 

 원가 절감 효과  -31% -22%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메모리 원가 분석 – 고정비가 65% 차지  그림20  높은 고정비 비중은 영업레버리지의 중요성을 의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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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고정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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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27% 

  기타 변동비 8%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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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NAND 업체 중 1Q20부터 SSD 출하 증가의 수혜는 SK하이닉스가 최대

로 누리고 있다. 동사는 분기당 10% 내외의 강력한 QoQ 출하 증가를 발생시키며 

생산 비용의 2/3가량을 차지하는 고정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중으로 분석된다. 또

한 동사는 3D NAND 구조 상 기술적 열위에 있던 홀에칭에서 비약적 개선을 이

뤄내며 128단부터 가파른 원가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당사는 SK하이닉스의 NAND 영업이익이 8개 분기만에 3Q20 

흑자 전환에 성공하리라 예상한다. 결국 NAND의 적자 축소가 동사의 2H20 실

적 개선을 견인하며 이는 주가 재평가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림21  4Q19부터 시작된 SK하이닉스의 강력한 출하 증가율  그림22  물량 증가는 고정비 분배의 영업레버리지를 강력하게 발생 

 

 

 

자료: DRAMeXchang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SK하이닉스 – 128단부터 PUC 기반 적층효율화 달성  그림24  SK하이닉스의 가파른 NAND 수익 개선 예상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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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비메모리 매출 확대와 파운드리 성장 

극심한 부침을 겪었던 비메모리 매출과 수익성은 점차 안정화되며, 코로나19 영향

을 뒤로하고 2H20부터 본격 개선을 시현할 전망이다. 이는 DDI, CMOS, PMIC의 

경쟁력 확대와 삼성전자의 8nm 솔루션, 7nm EUV 및 선단공정의 안정적 수율확

보 및 수주활동에 기반한다. 머지않아 5nm EUV 업그레이드를 통한 TSMC와의 

경쟁력 격차 축소가 가파르게 발생할 전망이다. 평택 P2 1층 EUV Foundry의 안

정적 운용은 내년 하반기 가파른 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메모리의 수익성 변동성

을 극복하기 위한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 개발 역시 추세적으로 진행될 전망이

다. 최근 CMOS 등 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익 기

여가 2020년 중반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그림25  삼성전자 2021년부터 P2 EUV 생산 시작  그림26  삼성전자 시스템LSI, 20-21년 견조한 매출 증가 전망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Supply Chain 투자기회 – 투자 발표 이후 수주 모멘텀 남아있다 

과거 DRAM 또는 NAND의 신규 Fab 가동은 서플라이체인의 투자기회로 작용했

다. 올해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 P2위주의 투자를 발표했으며, NAND와 EUV 

Foundry 먼저 투자안이 나왔다. 이후 DRAM 투자 및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비메

모리 투자가 등장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서플라이체인 업체들의 경우 투자 발표를 전후로 주가 상승이 일어나며, 경험적으

로 향후 수주 활동 및 공시 과정에서 추가 상승이 발생해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

다. 장비 업체들은 수주 및 인도가 이뤄지는 1H21까지 긍정적인 관점이 권고된

다. 반도체 소재의 경우 EUV 관련 신규 소재와 부품 개발이 진행되는 업체 위주

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향후 삼성전자의 투자 로드맵에 더욱 부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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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 수요 둔화 충격과 희망의 씨앗 

1Q20 판가 반등을 시현한 LCD 패널은 코로나19 영향이 불거지며 빠르게 하향반

전했다. 특히 TV 시장이 냉각되며 4월부터 패널가가 급속도로 하락하며 업체들의 

수익성 역시 빠르게 훼손됐다. 노트PC나 모니터 업황은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

의 영향으로 TV 대비로 크게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그림27  LCD 판가는 연초 반등 이후 조정기 진입 

 

자료: TrendForc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수요 둔화 외에도 중국 10G급 생산 확대에 따라 원가 경쟁력을 갖춘 중국 업체들

의 공급 증가는 우려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2010년 이후 

빠르게 Capa를 확장시키며 점유율을 상승시켜왔다. 그 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

하는데, 2014년 20%를 하회하던 수준은 2020년 60%까지 상승하며 이제 시장

의 과점사업자로 자리매김하며 삼성디스플레이 (SDC)와 LG디스플레이의 LCD 

시장 감축 또는 퇴출을 유도하게 되었다. 

 

그림28  국가별 LCD Capa 점유율 전망  그림29  국가별 OLED Capa 점유율 전망 

 

 

 

자료: 산업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산업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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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산업 내 하반기 업황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는 혼탁한 경쟁구도 

속 일부 경쟁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건은 1) 삼

성디스플레이 (SDC)의 수저우팹 매각 여부, 2) BOE의 CEC 판다 인수 등 다자구

도 내 Consolidation과 중국업체들의 실적 개선 의지에 달려있다 판단된다. 

당사는 머지않아 주요 공급업체들의 인수합병이 가속화되며 LCD 판가 반등이 예

상을 능가하는 폭과 속도로 발현되리라 예상한다. 직접 수혜는 설비감축을 진행하

지 않은 대만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로 판단되며, LG디스플레이 역시 일부 실

적 개선과 OLED 판가 재반등 모색이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그림30  SDC – 팹 별 Capa 변화 전망  그림31  LGD – 팹 별 Capa 변화 전망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3  삼성디스플레이 수저우팹은 매각 가능성 높음 
  

그림32  SDC 수저우 팹 경쟁력 – 커브드 모니터 등  
중국경쟁사 대비 기술 우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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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295 775 1,958 76 

Samsung 
Suzhou 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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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626 1,183 1,4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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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878 920 1,958 3,373 72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Omdi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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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9년 초부터 기대되어온 SDC의 A5 투자는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1) TV 수요 둔화가 발생하며 QD-OLED 또는 QNED 등 고가 제

품의 미래 수요가 불투명하며, 2) 폴더블 기기 개화 시기 역시 불확실하기 때문이

다. A1~A4의 생산시설을 통해 모바일 OLED를 생산하고 있는 SDC입장에서는 

Y-OCTA 및 LTPO 전환 과정에서는 10~20%의 Capa 손실을 위한 소규모 보

충투자가 적합하다 판단된다. 당사는 SDC가 L7-2 등 셧다운이 완료된 LCD 팹 

내에 모바일 OLED 보충투자가 올해 말 발생하리라 예상한다.  

 

그림33  장기 건설 중인 A5 신규 팹 도입 시기는 점차  
후퇴하는 중  

그림34  A5 대신 L7-2 전환을 통한 Capa 감축 보충  
가능성이 높아 보임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본 자료의 원본은 2020년 6월 2일 발간된 

‘2020년 하반기 전망 시리즈 11 – 반도체/디스플레이: 후행적 경계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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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Idea 

 

  

2020년 하반기 전망 시리즈 12 

핸드셋/전기전자_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해설판) 

▲ 핸드셋/전기전자 

Analyst 주민우 
02. 6454-4865 
minwoo.ju@meritz.co.kr 

 1Q20 스마트폰 출하량은 2.7억대(-11.9% YoY) 기록 → 역대 분기 중 가장 큰 폭의 역성장  

 2020년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은 기존 예상치(14.4억대) 대비 17% 감소한 12.0억대(-12% YoY) 예상 

 2Q20 2.8억대(+2.3% QoQ), 3Q20 3.1억대(+9.8% QoQ), 4Q20 3.3억대(+8.5% QoQ) 예상 

 $150~300대 중저가 모델 출하량 성장은 지속되는 반면, $700 이상 고가 모델 출하량 정체 예상 

 세트 업체들의 가격정책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전망 → 부품업체 단가 인하 압력 심화 가능성 존재 

 화웨이 제재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수혜는 제한적 → 화웨이 충분한 재고확보로 단기적 생산차질 없음 

 

2020년 상반기 리뷰 

1Q20 스마트폰 출하량은 2.7억대(-11.9% YoY)를 기록하며 역대 분기 중 가장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19% YoY)와 화웨이(-17% 

YoY)의 역성장폭이 가장 컸고, 애플(-0.3% YoY)이 가장 선방했다. 지역별로는 

코로나 19를 가장 먼저 겪은 중국의 역성장 폭(-20% YoY)이 가장 컸고 미국과 

인도는 각각 -16% YoY, +15% YoY를 기록했다.  

5G 스마트폰은 2Q19 상용화 이후 1Q20까지 성장이 지속됐다. 전체 스마트폰 중 

5G 비중은 1Q20 7.7%를 기록했다(vs 2Q19 0.4%, 3Q19 0.9%, 4Q19 3.1%). 

 

그림1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그림2  주요 업체별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자료: ID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ID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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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지역별 스마트폰 출하량 

중국 미국 인도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5G 스마트폰 

5G 스마트폰 출하량 업체별 5G 스마트폰 누적 출하량 4G vs 5G 스마트폰 ASP 비교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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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전망 

2020년 하반기는 4가지 이슈에 주목한다. 1) 스마트폰 수요 회복 속도, 2) 중저

가 모델로 쏠리는 수요, 3) 애플의 변심, 4) 화웨이 제재 연장 이슈다. 

1) 스마트폰 수요 회복 속도: 2020년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은 기존 예상치(14.4

억대) 대비 17% 감소한 12.0억대로 예상한다. 분기별로는 매분기 QoQ 회복이 

이어질 전망이다. 1Q20 2.7억대 이후 2Q20 2.8억대(+2.3% QoQ), 3Q20 3.1억

대(+9.8% QoQ), 4Q20 3.3억대(+8.5% QoQ)를 예상한다. 

 

그림5  연도별/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 수정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주요 스마트폰 업체별 출하량 전망 

(백만대) 1Q20 2Q20E 3Q20E 4Q20E 1Q21E 2Q21E 3Q21E 4Q21E 2019 2020E 2021E 

Samsung 58.2 46.6 57.7 69.3 67.9 67.9 69.3 72 295.8 231.8 277.1 

Apple 36.7 36.6 42.3 63.7 43.2 32.1 43.7 70.5 190.9 179.3 189.5 

Huawei 48.9 48.6 55.1 46.5 56.2 55.9 63.4 53.5 240.6 199.1 229 

Xiaomi 29.5 34.2 34.7 34.8 30.9 35.9 36.4 36.5 125.6 133.2 139.8 

Oppo 22.7 29.1 30.7 30.1 23.8 30.5 32.2 31.6 114.3 112.5 118.1 

Vivo 24.8 30.3 32.3 30.3 26 31.9 33.9 31.8 110.1 117.8 123.6 

Total 275.1 281.4 309 335.3 305.2 313 337.9 359.6 1,371.90 1,200.80 1,315.70 

자료: 산업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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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주요 스마트폰 업체별 출하량 YoY 

(% YoY) 1Q20 2Q20E 3Q20E 4Q20E 1Q21E 2Q21E 3Q21E 4Q21E 2019 2020E 2021E 

Samsung -19.1 -38.8 -26.2 -0.3 16.7 45.7 20.1 3.9 1.3 -21.6 19.5 

Apple -0.3 8.3 -9.2 -13.6 17.7 -12.3 3.3 10.7 -9.3 -6.1 5.7 

Huawei -17.2 -17.2 -17.2 -17.2 15 15 15 15 16.7 -17.2 15 

Xiaomi 6 6 6 6 5 5 5 5 5.5 6 5 

Oppo -1.6 -1.6 -1.6 -1.6 5 5 5 5 0.9 -1.6 5 

Vivo 7 7 7 7 5 5 5 5 8.8 7 5 

Total -11.9 -15.1 -13.8 -9.3 10.9 11.2 9.4 7.2 -2.1 -12.5 9.6 

자료: 산업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중저가 모델로 쏠리는 수요: ASP 150~300달러인 중저가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속 성장 중이나, 700달러 이상의 고가 스마트폰 출하량은 정체돼있다. 세트업체

들의 가격 정책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부품업체들의 단가 인하 

압력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세트 업체 입장에서 스마트폰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부품원가 절감 뿐 아니라 OMD/JDM의 비중확대도 불가피하다. 2019년 

글로벌 스마트폰 ODM 생산 비중은 56%(vs PC 92%)였다. 점진적인 비중 확대

가 예상된다.  

 

그림6  중저가 가성비 스마트폰 출하량 성장 지속  그림7  고가 스마트폰 출하량 정체 

 

 

 

자료: ID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ID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3) 애플의 변심: 아이폰 신모델 내 중저가 모델의 판매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

다. 2H20 아이폰 신모델의 생산량 비중 역시 중저가 모델 69%(SE포함), 고가모

델 31%로 추정된다. 또한 애플은 사상 처음으로 아이폰 고가 모델의 출시가격을 

전년대비 50달러씩 인하할 전망이다. 애플은 하드웨어 마진(GPM 34%)을 소폭 

손해 보더라도 서비스 마진(GPM 64%)이 높기 때문에 전사 마진 훼손이 없다.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 하드웨어 가격을 내려 서비스 매출을 극대화 시키려는 애

플의 전략변화(변심)로 부품사들의 가격 인하 압력은 가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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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려가 주가 디커플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연초 이후 주가 수익률은 

애플 +95% vs 아이티엠반도체 140%, LG이노텍 +62%, 비에이치 +13%, SKC

코오롱PI +12%, 하이비젼시스템 +5%를 기록했다. LG이노텍과 아이티엠반도체

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주가 수익률은 애플의 주가 수익률과 괴리(디커플링)

를 나타내고 있다. 애플의 서비스 매출을 극대화 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ToF와 

Sensor shift 카메라 등은 긍정적이나,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

점이다. 

 

그림8  아이폰 신모델 내 중저가 모델의 판매 비중 지속 증가 중. 아이폰 고가 모델 출시 가격 처음으로 50달러 인하 예상 

역대 하반기 신모델 가격대별 구성 2020년 하반기 신모델별 생산량 비중 추정 역대 아이폰 출시 가격 

   

주: 당해 출시된 시모델 중 64GB 모델 기준 
자료: ID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아이폰 매출/비중 및 서비스 매출/비중  그림10  애플 vs 애플 공급망 주가 수익률 디커플링 발생 중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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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웨이 제재 연장: 2019년 5월 1차 제재 발표 이후, 2020년 5월 2차 제재 발

표하며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 강도가 더욱 강해졌다. 미국을 포함한 제 3국의 

반도체 제조사는 미국 기술을 사용했다면 화웨이에 제품을 팔 때 미국 정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1차 제재 때는 미국 기술 활용도가 25% 미만이면 화웨이에 공

급이 가능했다. TSMC는 화웨이로부터 이미 수주를 받은 건은 9월 중순까지 정상 

출하하지만, 추가 수주 물량은 받지 않을 계획이다.  

화웨이 제재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수혜는 제한적이다. 다양한 미국산 반도체 재

고를 약 2년치 확보해두었기 때문에 당장의 생산 및 판매 차질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구글의 핵심 서비스들도 순차적으로 내재화 하고 있다. 화웨이 

제재가 화웨이의 재고일수를 넘어서까지 지속된다면 국내 업체의 반사 수혜 가능

히지만, 당장 국내업체가 화웨이 제재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지난 1차 제재 기간 동안 화웨이 글로벌 출하량은 +16% YoY 성장.  중국 

+34%, 유럽 +2%, 중동 +8%, 남미 +19% 성장했었다. 

단가 인하 압력과 무관하게 대당 매출액을 올려나갈 수 있는 삼성전기, LG이노텍, 

와이솔을 탑픽으로 제시한다. 

 

본 자료의 원본은 2020년 6월 2일 발간된 

‘2020년 하반기 전망 시리즈 12 – 핸드셋/전지전자: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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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차트 황수욱 연구원 

 

한국 경기선행지수 괴리가 발생한 이유 

   

자료: OECD, 통계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 선박 제외 기계류내수출하 

 

OECD 한국 4월 경기선행지수는 99.9로 ‘19년 8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

어갔다. 특히 집계된 모든 국가의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한 것에 반해 유독 한국 경

기선행지수만 상승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3월 이후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한 봉쇄 

조치 확대 및 OPEC 감산합의 불발에 따른 경기 충격으로 경제 심리지수(표준화 

기준 2월 99.49 → 4월 98.43)와 주가지수(2월 99.53 → 4월 99.23) 등이 하

락했다. 그러나 1) 유가 급락에 의해 수출입물가비율(2월 99.43 → 4월 100.82)

이 개선되며 전체 수입 중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비교

적 큰 수혜를 입었고, 2)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장단기 금리차(2월 99.97 → 4월 

100.2)가 확대된 것이 다른 세부지표 악화를 상쇄하여 선행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4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1로 전월대비 0.5pt 하락

하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통계청 집계 경기선행지수는 7가지(재고순환지표, 경

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세부항목을 토대로 산출한다. 이 중 3~4월 간 건설수주액이 전월대비 각각 

11.1%, 17.9% 감소했고, 경제심리지수가 전월보다 9.7pt, 13.3pt 하락하며 3`~4

월 선행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통계청과 OECD가 집계한 경기선행지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건설수주액 

집계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통계청 기준에서 건설수주

액을 제외한 6가지 세부항목을 토대로 집계한다. 건설수주액이 3~4월 연속 전월

대비 두 자릿 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통계청 경기선행지수 하락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OECD 경기선행지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5월 이후 한국의 두 가지 경

기선행지수는 공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1)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건

설경기가 탄력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2) 글로벌 정책공조에 따른 주식시장 

반등과 경제 심리 개선세가 5월 이후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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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 재해석 최윤희 연구원 

 

국내 돈가 강세의 장기화? (Wall Street Journal) 

최근 국내 돈가 강세로 양돈 관련 업종의 주가가 코로나19 확산 기간 저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6/8일 종가 기준: 우리손에프

엔지 +122.4%, 팜스코 +159.0%, 선진 +89.4% vs. 코스피 +49.9%).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수요 회복과 성수기 진입 효과가 주효

했다. ’20.4~5월 미국 육가공 업체들이 무기한 공장 중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돈가 강세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관

심이 제고되고 있다.  

국내 돈가의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판단이다. 1) 미국산 돈육 재고량은 역사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 ’20.5월 트럼프의 육가공 공장 재가동 행정 명령 이후, 최근 돈육 생산량(도축량)이 회복세에 진입하며 미국 돈육 선물 가격도 안

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 미국산 수입 돈육의 대부분이 전지 부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미 약세를 지속 중인 국내산 가격에 

대한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돈가는 통상 여름 성수기에 해당되는 5~8월 강세 흐름을 보인다. 공급(돼지출하)은 10~12개월 전에 정해지는 반면, 수요는 증

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내 돈가는 성수기에 진입한 만큼 단기간 평년 수준의 강세 흐름은 지속 가능하나, 글로벌 돈육 부족으

로 인한 돈가의 구조적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돈가와 양돈주의 급등 

국내 돈육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다. 코로나19 이전(’20.1~2월)까지 돈가는 평년

수준을 하회했다. 공급 과잉이 지속됨과 동시에 소비 위축으로 인한 외식 수요 감

소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3월 이후 돈육 소비 성수기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수요가 회복하며 돈가는 연초 대비 +69.0%, 

1/29일 저점 대비 +96.0% 급등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인기 품목인 냉장 삼겹살

은 5/1주차 기준 평년 수준 대비 19.4%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양돈 관련 업종의 주가도 코로나19 확산 기간 저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6/8

일 종가 기준: 우리손에프엔지 +122.4%, 팜스코 +159.0%, 선진 +89.4% vs. 

코스피 +49.9%). ’20.4~5월 미국의 대표적인 육가공 업체들이 무기한 공장 중단

을 발표하며 국내 돈가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확대됐다. 글로벌 돈육 부족

에 대한 우려감이 국내 돈가 강세의 장기화 기대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림1  국내 돈육(탕박) 가격 추이  그림2  양돈 관련 업종 주가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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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가공 공장 셧다운 → 양돈 안락사 → 공급 부족? 

셧다운을 선언한 주요 가공업체 4개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50%에 이른다. 이들

의 가동(도축) 재개 시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양돈 농가는 더 이상 새로 출하되

는 양돈을 저장할 공간이 없다. 심지어 기존의 도축되지 못한 양돈은 적정 체중을 

초과해 점차 상품성을 잃게 된다. 현재 미국 농가가 양돈 안락사를 자청하고 있는 

이유이며, 공급 부족 우려가 야기되는 이유다. 

 국내 돈가의 구조적인 상승 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슈가 국내 돈가의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

한적이란 판단이다. 1) 미국산 돈육 재고량은 역사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

며, 2) ’20.5월 트럼프의 육가공 공장 재가동 행정 명령 이후, 최근 돈육 생산량

(도축량)이 회복세에 진입하며 미국 돈육 선물 가격도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 가동률은 이전 수준의 70~85% 수준으로 파악되며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소

요되겠으나, 이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그림3  미국 1인당 육류 소비량 1위  그림4  미국 대형 육가공 업체 4개사 시장 점유율 

 

 

 

자료: Mekkographic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IBI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미국 돈육 재고량 추이  그림6  미국 돈육 가격 추이 

 

 

 

자료: USD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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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산 수입 돈육의 대부분이 전지 부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국은 국내 돈육 시장의 30% 물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 중 미국산 수입

육이 41.2%(1위)를 차지하며, 전지 부위가 미국산 수입량의 67.8%를 차지한다. 

현재 국내산 전지/후지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수요 부진과 재고 적체가 

심화된 상태다. 주로 회사, 학교 등의 급식 식자재 용도로 쓰이는데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돈가는 통상 여름 성수기에 해당되는 5~8월 강세 흐름을 보인다. 공급(돼지

출하)은 10~12개월 전에 정해지는 반면, 수요는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

내 돈가는 단기간 평년 수준의 강세 흐름은 지속 가능하나, 글로벌 돈육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림7  돈육 비중: 국내산 vs. 수입산  그림8  수입산 비중: 냉장육 vs. 냉동육 

 

 

 

자료: 각사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국내 돈육(탕박) 가격의 계절성  그림10  국내산 돈육 부위별 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원문: Coronavirus to Slow US Meat Production for Months, CEO Says, Wall Stree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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